
각연사는 충북 괴산군 장연면 태성마을에서 십리

가량들어간곳에자리한산사다. 걸어서십릿길이면

자동차에길들여진현대인들에겐꽤먼길이지만, 호

젓해서걸어들어가는맛이좋다. 덕가산과보배산이

만들어내는 계곡 곳곳에 화강암 종류인 청석들이 보

인다. 그래서옛날부터이골짜기를청석골이라불러

왔다. 사하촌은 절까지 가는 동안에 딱 한 곳에 있다.

마을사람들은 도중에 있다고 해서‘중말’이라고 부

른다. 예전에는 화전(火田)해서 먹고 살던 이들이 꽤

나많이모여살았으나, 지금은세가구만남았다. 

머지않아 이 중말 아래쪽으로 괴산과 연풍을 잇는

도로가 난다. 11개의 다리와 2개의 터널과 4개의 교

차로가 포함된 도로공사이다. 산과 계곡들이 몇 년

동안몸살을앓게생겼다. 

청석골 곳곳에 갯버들과 달뿌리풀이 군락을 이루

고 있다. 어쩌다 지나가는 승용차뿐, 인적이 드물어

버들치들도 인기척에 별로 놀라지 않는다. 버들치는

우리나라 물고기 가운데 가장 깊은 산속에 사는 물

고기이다. 굳이사람으로치면절골안에서토굴살이

를하는스님과같은물고기이다. 

9월께 개울가 길섶에 그득하던 고마리 노랑물봉선

붉은물봉선 여뀌 이삭여뀌 사위질빵 등도 간밤에 10

월 서리를 맞아 풀이 죽었다. 햇살 좋은 곳에 금불초

지느러미 엉겅퀴 벌개미취 산국 등이 말간 미소를 머

금고 쌀쌀한 가을을 견뎌내고 있다. 금불초는 여러해

살이 들국화이다. 키는 50센티 미만으로, 들국화치고

는 작은 편이다. 햇볕만 있으면 어디서든 잘 자라기

때문에 사찰 주변에 지피용으로 심어두면 생태조경

에한몫을해낼것이다.  

각연사로 가는 절골의 숲에는 소나무와 참나무가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미 많은 소나무들은 능

선쪽으로피해달아나활엽수들이대세를이루었다.

활엽수로는 참나무류 말고 오배자가 열린 붉나무를

비롯하여 신나무 누리장나무 당단풍 서어나무 밤나

무층층나무왕버들등등이관찰된다. 신나무단풍이

불타듯 붉다. 예전에 길을 가다가 짚신이 헤어지면

벗어서 이 나무에다 걸어두고 갔다고 해서‘신나무’

라고 불렀다. 또 신나무에서 검은 물감을 얻어 스님

들의 장삼이나 법복을 물들였다고 한다. 그래서‘색

목(色木)’이라고도 했다. 지금은 가사 장삼의 염색도

거의가화학염료에의존한다.

누리장나무 열매가 다람쥐 눈처럼 앙증맞다. 분홍

색꽃받침은꽃보다더정열적이다. 마치여인네들의

저고리에다는브로치를연상케한다. 양지를좋아하

는누리장나무는전국에걸쳐서분포되어있다. 산모

롱이를 돌아서면 각연사 기와지붕들이 먼저 보이고,

산그늘 아래 파랗게 이끼 낀 개울이 눈맛 좋게 소리

를 내며 내려온다. 서기(瑞氣)까지 느끼게 하는 풍광

이다. 물소리는 낭랑하기 이를 데 없고, 물속에 잠긴

단풍은더욱붉다. 

시냇물 소리가 부처님의 장광설인데(溪聲�是長

廣舌) 

산색은어찌청정법신이아니리(山色豈非淸淨身)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30년 전 그 운치 좋던 나

무다리가 사라지고 개울 위로 생뚱맞은 시멘트 다리

가놓여있다는점이다. 담쟁이라도올려서시멘트를

덮어주면자연에대한조그마한대접은될것이다. 

각연사는 신라 법흥왕 때인 515년에 유일화상이

창건했다고 전한다. 그러나 515년이라면 법흥왕이

즉위하던 다음 해, 이차돈이 순교하기 훨씬 전의 일

이니신빙성이크게떨어지는전설이다. 대웅전앞마

당에네발나비와뿔나비가여기저기날아앉았다. 이

들은 흙 속에 들어 있는 미네랄을 찍어먹는 중이다.

몸속에 영양분을 충분히 비축해두어야 겨울을 날 수

있다. 산에 들에 단풍이 들면 곤충의 제왕인 왕사마

귀의 전성시대도 막을 내린다. 이젠 팔을 뻗어 눈앞

에알짱대는먹이감을낚아챌기운도없다. 왕사마귀

한마리가대웅전석축에죽은듯이붙어있다. 

아무래도 각연사의 본전은 비로전이다. 보물로 지

정된 비로자나불상도 비로전에 모셔져 있다. 비로전

이 앉은 주산(主山)은 덕가산이다. 덕가산 줄기는 봉

암사가 자리한 희양산으로 이어진다. 안산(案山)인

칠보산은 화려한 이름과는 달리 하루 종일 그늘에

가려있다. 조산(祖山)인 속리산은 그 너머에 자리하

고있고보개산은오른쪽내백호로앉아있다. 이렇듯

각연사는 첩첩산중에 둘러싸인 천옥(天獄)이다. 이런

형국에선 도인이 살지 않으면 도적이 숨어든다고 했

으니, 나옹이 고려조의 도인이라면 사명당은 조선조

의도인이겠다. 

비로전 정면의 기둥은 상처투성이다. 상한 부분을

수술해도려내고다른나무로갈아끼웠다. 스님들의

누더기 옷과 같다. 숲 속에 살면서도 나무 다루기를

천금같이 해온 옛 스님들의 나무 사랑이 가슴 뭉클

하게 와 닿는다. 비로전 앞마당에 달피나무(염주나

무)와 늙은 대추나무가 서 있다. 각연사 대추나무는

우리나라절집안의대추나무가운데가장고참이다.

너무노쇠하여열반이멀지않은상황이다. 

절에서 개울을 따라 통일대사비를 찾아가다보면

왼쪽으로 넓은 골짜기가 나타난다. 칠보산과 덕가산

의 경계를 이루는 이곳에는 암자 하나는 충분히 들

어서고도 남을 넓은 풀밭이 있다. 거기 비신을 잃어

버린 귀부 하나가 묻혀 있어서 등산객들은‘거북등

골짜기’라고 부른다. 거북등 골짜기 초입에는 칡덩

굴을 비롯해 온갖 초본류들이 어지러이 뒤엉켜있다.

왕고들빼기 수크렁 새팥 소리쟁이 진득찰 익모초 억

새 익모초 등의 우리 풀들과 달맞이꽃을 비롯한 왕

강아지풀 망초 개망초 돼지풀 환삼덩굴 등 귀화식물

들도한데어울려있다. 

산에 에워싸인 풀밭은 햇볕이 좋아서 곤충들에겐

극락이다. 9월엔 청띠신선나비가 여왕 노릇을 하고,

10월엔 산제비나비가 여왕 노릇을 한다. 어디선가

부스럭 소리가 나더니 노루가 펄쩍 뛰어 산꼭대기로

도망을 간다. 거북등 골짜기는 초본류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어서 겨울에도 노루들이 내려와 마른 건초로

배를 채우고 가는 곳이다. 노루는 산림지대에 사는

초식동물이다. 수컷은 20센티 가량의 뿔을 갖고 있

는데, 생후 1년이 되면 뿔이 나기 시작한다. 가을에

짝을짓고, 늦은봄에2마리의새끼를낳는다.

통일대사탑비로 가는 길은 지난해 루사 태풍으로

여기저기패여서어디가개울인지, 어디가길인지분

간이 안 된다. 통일대사비 앞에 노린재나무가 파란

열매를탐스럽게내달았다. 노린재나무는어른키정

도의 작은 나무이다. 개울 주변에 박새 어치 직박구

리쇠딱다구리등이어지러이날아다닌다. 박새는우

리나라 산에서 가장 흔한 새이다. 그래서 넓을 박(博)

자를붙여주었다. 목욕을즐겨하기때문에박새가있

는 곳을 찾아가면 물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은 등산객

들의오랜지혜이다. 

칠보산의 남동사면 숲은 자연도가 높다. 참나무류

는 졸참나무 갈참나무 신갈나무 등이 나타나고 다른

교목으로는 느티나무 산벚나무 서어나무 층층나무

들이섞여있다. 아교목과관목으로는붉나무때죽나

무 쪽동백 산초나무 생강나무 단풍나무 국수나무 철

쭉 진달래 갯버들 왕버들 등이 보인다. 위로 올라갈

수록토양이얕아지면서바위들이많이나타난다. 높

이오를수록산도빠르다. 따라서소나무의우점도도

점차 높아진다. 2002년 솔잎흑파리가 난동을 부리고

간흔적이여기저기남아있다. 

칠보산의 9월은 버섯철이다. 송이버섯을 따러 마

을사람들이 뻔질나게 다닌다. 이 등산로도 송이꾼들

이 낸 길이다. 산중 사람들은 능이버섯과 자연산 표

고버섯을송이버섯보다더쳐준다. 칠보산에는그밖

에 싸리버섯과 오이꽃버섯 등 여러 종류의 식용버섯

들도 함께 난다. 그러나 버섯철은 단풍물이 들기가

바쁘게 끝나고 만다. 9월말이면 버섯꾼들의 발걸음

은 이미 사라지고 보이질 않는다. 이 가을이 끝나면

숲길엔더덕꾼들이한둘씩다시올라올것이다.

글∙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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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괴산 각연사

사찰생태연구소∙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숲속에살면서도나무다루기를천금같이해온옛스님의근검절약정신을느낄수있는각연사비로전기둥(왼쪽)과단풍이절정인10월각연사의모습(오른쪽).

나옹∙사명 스님 기거했던 첩첩산중 명승지

땜질한 비로전 기둥, 옛 스님들 지혜에 감탄

거북등 골짜기 초본류 지천…노루들의‘극락’ 여인네들의 브로치를 연상케

하는누리장열매

깊은 산 맑은 물 장광설 들리는 듯

우)430-804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40-10

Tel (031)471-3322/(02)534-4444, Fax (031)471-3488 

재단법인 불교안양원 보장사

서서울울불불교교대대학학원원대대학학교교 wwwwww..ssggssbb..aacc..kkrr

대학원학생모집 초빙교수를 모십니다

Ⅰ. 모집학과 및 과정

Ⅱ. 모집인원

∙모집과정 : 석사과정 00명∙박사과정 0명∙연구과정 0명

Ⅲ. 지원자격

1. 석사과정 및 연구과정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학부전공 무관) 

2. 박사과정은 해당 전공과 관련된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자
또는 취득예정자

Ⅳ. 전형일정

1. 원서교부 및 접수
◆̀ 기간 : 2004. 12. 1(수) ~ 12. 15(수) 
◆̀ 장소 : 본교 행정실 또는 홈페이지(www.sgsb.ac.kr) 

2. 전형 일시 : 2004. 12. 18 (토) 9:00

3. 전형 방법 :∙석사과정 - 면접 및 구술고사

∙박사과정 - 영어시험 및 면접, 구술고사

Ⅴ. 특 전

1. 관련 전공 자격증 취득 및 우수학생 장학금 지급

2. 불교학전공 : 응용불교 맞춤식 교육실시, 우수학생 전원 장학금 지급, 

박사학위 취득자 연구원 채용

※ 본 대학원대학교는 학교법인 보문학원 소유 수익용기본재산외에
재단법인 불교안양원 보장사 영각당(납골당)의 수익금으로 운영됩니다.

Ⅰ. 초빙분야

Ⅱ. 지원자격 : 해당 전공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Ⅲ. 제출서류 : ① 이력서

② 연구실적목록 및 실적물

③ 학력 및 성적증명서(대학∙대학원)  

④ 경력증명서

⑤ 석∙박사학위논문

⑥ 자기소개서

Ⅳ. 제출기한 : 2004년 12월 15일까지

Ⅴ. 제 출 처 : 우우))115533--883311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1038-2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1층 행정실

Tel (02)808-6583, 3321
Fax (02)808-6581

Ⅵ. 기타사항 :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면접대상자로 선정된 분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초빙하지 않을 수도 있음.

라. 영어로 강의 가능한 분 우대.

※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대학교 행정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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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학

사회복지학

명상학

상담심리학

자아초월상담학

요가치료학

석 사

불교학석사

사회복지학석사

명상학석사

상담학석사

박 사

불교학박사

사회복지학박사

상담학박사

수여학위
초빙인원

1명

1명

직 급

초빙교수

초빙교수

전 공

자아초월상담학

요가치료학

임용예정일

2005. 3. 1

2005. 3. 1

비 고

계약제 임용

〃

� 안양유원지 입구에 위치하여 서울에서 가장 가깝습니다.

� 믿을 수 있습니다.
보장사 영각당은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육부인가 전문대학원)와 보문중∙고등학교(대전)

, 안양시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

불교안양원 보장사(이사장∙주지 : 전덕해) 소속의

믿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

� 수익금은 전액 교육사업과 사회복지 사업에 투자됩니다.

� 교통이 편리합니다. 전철 1호선 관악역 도보 10분

� 주차가 편리합니다

자체주차장과 바로 앞 공영주차장 600대 주차가능

※이용가격은 영구 보존 가격임

영각당 납골단 이용가격

단의 종류

개인단

부부단

가족단

특별단

위 수

1위

1위

12위

24위

이 용 가 격

200만원~330만원

380만원~550만원

2,500만원

4,000만원

재재단단법법인인 불불교교안안양양원원 보보장장사사 wwwwww..bboojjaannggssaa..ccoo..kkrr

보장사 영각당(납골당)회원모집


